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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에서 연수중인(1월 3일~1월 14일)인 신입사원 48명이 10일(월) 이른 아침부터 분당 본사를 찾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출근하는 선배들을 향해 힘차게 인사하는 그들.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 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선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외쳐대는 소리에 오히려 선배들이 흠칫 놀란다. 간혹 “열심히 합시다”라며 응수하는 선배도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엇인가 이뤄보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있다. 추위에 종종걸음치는 선배들도 이러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새해다짐을 되새겨 본다.

노동조합은 12,000여명의 지원자중 최종선발된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유니온 샵(Union Shop)제도에 의해 노동조합에 자동가입이 되는 신입사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

지원동기는 KT라는 깨끗한 기업이미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일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사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

경영정보시스템을 전공했고 정보통신분야의 리더인 KT의 가족이 되어 미래를 펼쳐보는 것이 꿈이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사한 만큼 KT에서 내꿈을 펼쳐보이겠다. 1차 목표는 영업분야의 판매왕이 되는 것이다.

KT에 대해 입사전에는 공기업의 이미지가 남아있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내부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것같다. 연수기간 동안 신입사원인 우리들에게 밝은 비전을 많이 보여줘 KT가 젊어졌다는 생각을 가졌다.

한편 신입사원들은 지난 12월 29일에는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해 새출발은 다짐하기도 했다.
※유니온샵(Union Shop):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자유지만,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 자는 회사가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한 노동협약상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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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사를 뒤흔든 신입사원 48명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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